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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지면기사 검색은 2010년 01월 08일부터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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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	한겨레 지면뷰어는 유료입니다. 결제를 하신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	2006년 1월 2일자 신문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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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			연구개발예산 '배보다 배꼽'…관리비 2조로 팽창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'원샷법 1호' 혜택은 박대통령 사촌형부 회사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배우 김의성 "부산영화제 독립성 보장”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임대료 폭등에 밀려나는 ‘공씨책방’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부산국제영화제 개막 민간 주도 '첫 실험’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링크] 플레이그라운드, 차은택 놀이터?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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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			정부, 4분기에 '10조원 미니 부양책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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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			[뉴스룸 토크]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1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'난민 전문가' 구테흐스, 반기문 바통 이어받는다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[나는 역사다] 중국 통치 2년 못넘긴 '마오쩌둥 심복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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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			미르.K사업 따낸 플레이그라운드, '차은택 놀이터' 의...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표절 논란 'CREATIVE KOREA' '차은택 그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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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[링크] 대통령이 밀어붙인 원샷법...첫 대상부터 특혜의혹..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원샷법 1호는 대통령 사촌형부 회사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미르, 대통령 순방준비 첫 회의부터 참석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"최순실·차은택 증인 부르자"-"안된다"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'사저' 주장에 발끈한 청와대, 미르·K 공세엔 무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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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					"국가 대개조" "정권교체"…문재인 대선출정식 방불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이정현 대표 퇴원 태풍 피해 현장으로
 							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    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
														유승민 "보수혁명" 오세훈 "공존·상생" 외치며 강연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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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이용요금 안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3개월 : 48,000원
	6개월 : 90,000원
	12개월 : 180,000원
	* 결제 당일부터 결제 종료일까지 기간내 발행된 잡지 전체 구독. 
* 결제기간 내 발행된 지면은 기한없이 열람 가능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* 한겨레 지면보기 결제 변경 안내. 
 - 1부, 1개월 구독 결제 지원 안됨. 
 (1부 구독의 경우 한겨레 가판대 앱에서 구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 이용안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한겨레 지면뷰어는 컴퓨터 상에서 잡지지면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 정기 구독 결제시 한겨레 가판대 앱으로도 추가 결제 없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
	스크랩 및 검색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스크랩 동기화 됩니다..
	자세한 이용문의는 이메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문의 시 매체명과 연락처, 아이디를 기재해 주세요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
	
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	뷰어 사용안내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
        

    
	
		
	

    

    나들 소개 및 약관
	
    
	
    

    

    
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    

    



    
    
